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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2018의 첫 플래너리 세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상과 쇠퇴>는 함재봉 아

산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으로의 성장은 항상 국내 상황을 중요시하면서 국제질서가 부여하는 혜택들을 잘 이용했

을 경우에 가능했으며, 현재 중국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역시 결국은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시장과 안정이라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아

울러, 미국이라는 기존 강대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강대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강대국과의 협력 및 경쟁 구도를 통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소장은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해함에 있

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겉으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기존의 국제질서와 충돌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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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폐쇄적인 방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현존하는 국제질서와 규범의 준수

는 민주적 국가들을 비민주적 국가들과 구분시켜주는 것으로, 이후 국제질서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민주적 국가들이 현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역시 현재의 질서를 규정했던 국가들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동의하며, 현재의 국제질서의 변화가 결코 퇴행하여 전근대적인 방향으로 진행

되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했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다자주의나 개방주

의에 대한 회의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안정 역시 결국 언젠가는 안정적인 질서로 다시 회

복될 것이며, 변화하는 질서로의 적응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현존 질서의 변화는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 변화

에 대한 이해보다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비자

유주의적 국제질서로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유

주의 국제질서가 지닌 개방성과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 

지적했다. 특히 국제질서의 비자유주의화에 대한 문제 해결에 앞서서 국내질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하며, 이는 보다 많은 참여와 발언권, 그리고 보다 투명한 국가운영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